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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대한 벽화이자 광고판의 용도 외에도 번지점프와 베이스 
점핑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Photo available at http://bit.ly/2SPHNVl and 
licensed under this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bit.ly/2SPNin5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GLOBAL ENERGY MONITOR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콜스웜
(CoalSwarm)의 새로운 이름으로, 

화석 연료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연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다. 현재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
(Global Coal Plant Tracker), 국제 화석 기반 시설 트랙커
(Global Fossil Infrastructure Tracker), 콜와이어(CoalWire) 
뉴스레터, 콜스웜-프랙스웜(CoalSwarm and FrackSwarm)  
위키 포탈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시에라 클럽 SIERRA CLUB
시에라 클럽은 미국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풀뿌리 환경 단체다. 회원 및 후원자 수가  
350만 명이 넘는다.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운동과 
교육, 로비 활동, 법적 행동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남은 야생 지역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린피스 GREENPEACE
그린피스는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의 환경 

문제를 알리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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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석탄발전소에 대한 추가적 자료는 EndCoal.org의 
Summary Statisti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 결과를 보여주는 20개 이상의 표가 
제공된다. 지방, 국가, 지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다.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 데이터에 기초한 보고서 링크는 EndCoal.
org의 Reports를 참조할 수 있다. 글로벌 석탄발전 트랙커의 
주요 데이터는 Ted Nace (ted@tednace.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http://bit.ly/2SPHN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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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reenpeace.org
http://endcoal.org/global-coal-plant-tracker/
http://www.sierraclub.org/
http://greenpeace.org
http://www.coalswarm.org
http://endcoal.org/global-coal-plant-tracker/summary-statistics/
http://endcoal.org/global-coal-plant-tracker/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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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Global Coal Plant Tracker)’.1 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석탄발전 설비의 증가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완공되었거나 건설이 시작된 설비, 공사 전 
단계의 설비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 2005년 이후 신규 석탄발전 설비용량의 
85%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에서도 신규 발전소 허가량이 기록적으로 
감소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역시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폐쇄 흐름에는 미국의 역할이 큰데, 석탄발전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석탄 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31
개국이 석탄의 단계적 축소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석탄발전 성장 
지표의 하락은 석탄 개발업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좁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추세와 달리, 중국, 일본,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의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하였다.

2014 ~ 2016년에 중국에서 과도하게 발급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8년에 찍은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앙정부 
규제 하에 중단했다고 보고된 다수의 사업 부지에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China Electricity Council)는 2019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석탄발전 상한을 기존 1,100GW에서 2030년 1,300GW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 전력산업계를 대표하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가 
대규모 석탄설비의 지속적인 확장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앙 
정부가 중단한 발전소를 포함해 수백기의 신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다.

 

1. 30MW 이상 규모의 석탄발전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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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전소 증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기존 발전소 폐쇄 가속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전년 대비 신규 건설 39% 감소, 2015년 이후 84% 감소

■■ 전년 대비 신규 완공된 석탄 설비용량 20% 감소, 2015년 이후  
53% 감소

■■ 전년 대비 공사 전 단계 설비용량 24% 감소, 2015년 이후 69% 감소

■■ 기록적인 속도의 노후 발전소 폐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폐쇄 속도가 
빨랐던 해이며, 미국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로 높은 해

■■ 중국이 전년도에 보류했던 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면서, 건설 중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 단, 2015년부터 보면 총 30% 감소

■■ 중국과 인도 내 석탄발전소 허가 전례 없이 둔화. 2018년 중국 5GW 미만
(2015년 184GW), 인도 3GW 미만(2010년에는 39GW) 건설 허가.

■■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가 둔화하고 있으나, 중국전력기업연합회
(China Electricity Council)가 제안한 2030년 석탄발전 상한 1,300GW
를 따를 경우 현재보다 290GW의 설비용량이 추가. 이는 미국의 전체 석탄 
설비용량(259GW)보다 큼.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석탄 사용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평균 사용률 및 기대수명대로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 지구 온난화를 1.5℃ 또는 2℃로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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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위축되는 석탄발전

2015년 이후, 공사 전 단계의 석탄발전 설비는 해마다 
감소했다. 2018년에 계획된 설비용량은 339GW로, 전년도의 
447GW에서 거의 4분의 1이 줄어들었다2. 전반적으로, 공사 
전 단계 설비는 1,090GW에 달했던 2015년 이후 70% 가까이 
감소했다. 

계획된 신규 석탄 설비용량은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급락했다. 
2015년 말, 중국은 515GW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지만 그 수치는 현재 70GW로, 86%나 감소했다. 
인도에서는 건설 전 파이프라인이 2015년 218GW에서 현재 
36GW로 83% 줄어들었다(국가별 합계는 부록 참조). 

2. 평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1기의 용량은 350MW 지만, 가장 일반적인 규모의 
설비는 660MW이다. 새로운 발전소의 경우 1기의 용량이 최대 1,000MW 또는 
1GW에 이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2기, 또는 그 이상의 설비로 구성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규모 4GW에서 6.6GW 
사이)이 없었다면, 건설 전 단계 발전소 수는 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발전소들은 모두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 발전소를 모두 합치면,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아직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한 설비용량 174GW 중 
12%(21.2GW)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세계 전역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역시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이후 계획된 
석탄 설비용량의 7GW 이상을 취소했고,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다. 2018년 건설 전 설비용량이 
1GW 이상 증가한 국가는 필리핀, 나이지리아, 러시아뿐이다.

그림 1:건설 전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015년 1,090GW에서 2018년 339GW로 감소했다.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GW). 

 

표1: 개발 중인 건설 전 설비용량 변화, 2015~2018 (MW)

2015 2016 2017 2018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

공표 487,261 247,909 174,884 122,258 -30% -75%

예비 허가 434,180 222,055 168,127 133,215 -21% -69%

허가 168,230 99,637 103,613 83,098 -20% -51%

공표+예비 허가+허가 1,089,671 569,601 446,624 338,571 -24% -69%

각 상태에 대한 정의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endcoal.org/global-coal-plant-tracker/about-the-tracker/

중국

인도

그 외 국가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Erkovetskaya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Hamarawein_IPP_coal_project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Musina-Makhado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Phulbari_Coal_Project_(Sinohydro)
https://endcoal.org/global-coal-plant-tracker/about-the-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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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건설 열풍 부는 중국

건설 중인 석탄 설비용량은 2017년 209GW에서 2018년 
236GW로 12%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규제로 연기되었던 50GW 이상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조용히 재개했다.

중국에서 재개된 건설 외에는, 총 28GW의 석탄발전이  
2018년에 착공되었다. 46GW가 착공된 2017년에 비해  
39% 감소한 수치다. 신규 건설은 11개국에 집중되었다.  
가장 앞선 곳은 중국이고, 그 뒤를 일본(신규 발전용량 
2.7GW)이 뒤따랐다. 인도에서 2.4GW, 인도네시아에서 2GW, 

베트남에서 1.3GW, 폴란드에서 1GW 규모의 신규 발전소가 
착공되었다.

 인도와 중국 외에, 건설 중인 발전설비용량은 동남아시아,  
특히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에서 
가장 높았다. 이 다섯 국가를 합치면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건설 중 석탄발전 용량인 71GW의 42%(30GW)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다섯 국가의 건설 중 발전설비용량은 중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용량의 4분의 1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석탄발전 용량은 338GW가 건설되었던 2015년과 비교해  
30% 감소했다.

그림 2: 2015년 338GW에서 2017년 210GW로 감소한 건설 중 석탄 설비용량은 2018년 236GW로 다시 증가했다.  

중국(파란색)이 중앙정부가 연기했던 석탄발전소 건설을 재개했기 때문이다(GW).

표 2: 건설 중 석탄 설비용량, 매년 착공된 설비용량, 보류 중인 설비 용량(MW).  

중국은 이전에 보류되었던 발전소 개발을 재개해 2018년 보류 중인 설비용량이 줄어들었다.

2015 2016 2017 2018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

건설 중 338,458 272,940 209,566 235,633 12% -30%

착공 169,704 65,041 45,913 27,829 -39% -84%

보류 230,125 607,367 634,777 483,160 -24% 110%

중국

인도

그 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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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발전소 폐쇄를 주도한 미국

총 석탄 설비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전 세계 석탄 
발전소의 연간 순 증가량(즉, 신규 설비용량 - 폐쇄 용량)은 
감소세를 보인다. 전 세계 신규 석탄 설비용량 순 증가분은 
2018년 19GW로, 사상 최저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2018년, 완공된 신규 석탄 설비용량은 50.2GW였다: 중국 
34.5GW, 인도 7.7GW, 그 외 국가 8GW(주로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대만, 터키, 베트남)

2018년 폐쇄된 발전설비 용량은 약 31GW에 달해 세 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됐다. 여기에는 17.6GW를 폐쇄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21GW를 폐쇄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용량을 폐쇄했다. 2018년의 기록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역행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는 석탄 규제를 철회하고, 노후 발전소를 예비 전력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필수 시설로 지정했다.

중국과 인도에서 폐쇄된 발전 설비용량은 총 9GW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인도는 2027년까지 48GW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 대상은 주로 새로운 오염 기준에 맞춘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아임계 발전소(subcritical plants)
다. 중국은 300M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환경 보호, 효율성,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다. 또한 15km 내에 밀집되어 있는 300MW 이상 
규모의 발전소도 해당된다.

EU에서 2018년 폐쇄한 석탄발전은 총 3.7GW로 그 중 영국이 
2.8GW를 차지했다. 영국에서는 석탄 발전이 2012년 총 전력 
생산의 39%를 차지했으나 2018년 5%로 대폭 감소했다.  
EU 회원국 절반 이상이 2030년까지,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했다.

그림 3: 2000년~2018년 동안 증설된 석탄 설비용량(0GW 선 위)과 폐쇄된 용량(0GW 선 아래 막대그래프) 및 세계 순변화(꺾은선그래프)

중국

인도

그 외 국가

미국

EU

순변화

https://www.eenews.net/stories/1060097285
https://www.greentechmedia.com/articles/read/ferc-commissioners-agree-no-grid-emergency-exists#gs.S2WQif6S
www.cea.nic.in/reports/committee/nep/nep_jan_2018.pdf
cstep.in/publications/reports/304
www.gov.cn/zhengce/content/2018-07/03/content_5303158.htm?gs_ws=weixin_636662354844288386&from=groupmessage&isappinstalled=0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uk-electricity-generation-2018-falls-to-lowest-since-1994
https://poweringpastcoal.org/about/Powering_Past_Coal_Alliance_Memb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energy-coal/germany-to-phase-out-coal-by-2038-in-move-away-from-fossil-fuels-idUSKCN1PK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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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2018년 사이 완공 및 폐쇄된 설비용량과 순변화

2015 2016 2017 2018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

완공 105,837 84,069 62,575 50,265 -20% -53%

폐쇄 37,477 32,572 28,864 30,890 7% -18%

순변화 68,360 51,497 33,711 19,375 -43% -72%

석탄과 기후 목표

석탄은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그 때문에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IPCC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70% 줄이고 2050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종식해야 한다. 2℃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거의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가 세계 평균 
(설비 이용률 52.8%와 평균 기대 수명 40년)으로 작동된다고 
가정할 때 생산된 전력량을 1.5℃ 및 2℃ 목표를 위한 IPCC의 
석탄 발전량 추정치와 비교해 보여 주고 있다3.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또는 2℃ 이내로 제한하려면 
석탄발전소 사용을 급격히 감축하고 폐쇄를 가속화해야 한다. 

3. 한계초과 없는 1.5°C시나리오와 66% 확률의 2°C시나리오의 중간값.  
탄소 포집 및 저장 없음.

그림 4: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현재 평균 설비 이용률과 기대 수명 40년 적용)은  

1.5℃및 2℃ 목표 달성을 위해 IPCC가 추정한 중위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OECD 국가

중국

그 외 국가

1.5℃

2℃

https://www.carbonbrief.org/interactive-the-paris-agreement-on-climate-change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2/2019/02/SR15_Chapter2_Low_Res.pdf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title=Estimating_carbon_dioxide_emissions_from_coal_plants
https://data.ene.iiasa.ac.at/iamc-1.5c-explorer/#/work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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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상한 대폭 확대 제안한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중국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864GW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증설했다. 이는 미국 전체 석탄발전 용량
(259GW)의 3배가 넘는 양이다. 여기에 더해, 2014년 후반에서 
2016년 초까지 지방분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정부가 
245GW의 건설을 승인했다. 이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석탄발전 설비 과잉 상태에 직면하자 중앙정부는 2016년  
3월에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및 건설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단, 저소득 지역과 주거용 난방 및 전력을 위한 사업에는 
예외를 두었다.

2017년, 중앙정부는 사업을 보류할 170GW의 발전소 이름을 
발표했다. 주로 건설 중이거나 허가 후반 단계의 사업이었다. 
170GW 중 4분의 1(44GW)은 개발 속도를 늦추도록 했고, 
16%(28GW)는 허가나 규제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발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60%(98GW)는 2020년 후까지 
모든 개발을 연기토록 했다. 그러나 2018년 말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0GW의 거의 절반(78GW, 46%)은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다. 남은 54%(92GW) 중 어느 정도가 
개발을 지속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국전력기업연합회(China Electricity Council)는 
2019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석탄발전 상한을 2030년에 
1,300GW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식적인 문서에서 
1,300GW를 상한선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중단된 발전소의 건설을 재개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은 
최대 290GW의 설비용량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석탄 설비용량(259GW)보다 큰 규모이다4. 이는 
중국 전력산업계를 대표하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가 대규모 
석탄설비의 지속적인 확장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신규 발전소 완공 및 허가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신규 발전소 
허가를 5GW로 줄여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4.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010 GW로 글로벌 석탄발전소 트랙커(Global 
Coal Plant Tracker)의 수치보다 36GW 많다. 이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가 용량 
30 MW 이하의 발전소들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림 5: 중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석탄발전 설비용량. 2014년 9월~2016년 3월 사이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기 전후를 비교할 수 있다(GW). 

https://endcoal.org/2018/09/tsunami-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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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석탄 사용은 지방정부의 규제된 
발전소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석탄발전소가 
저탄소 에너지원의 전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 또한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주요 전력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석탄의 미래는 중국에 크게 달려 있다. 중국은 주로 
국영기업(SOEs)을 통해 자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석탄발전 용량 4분의 1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석탄발전 

자체는 물론 광산이나 항만 같은 관련 사업 재정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면 중국은 현재 개발 
중인 전 세계 석탄 발전용량의 50% 이상에 대한 자금의 배후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로 하여금 석탄에서 손을 
떼는 100여 개 글로벌 금융기관에 합류하도록 한다면, 신규 
석탄발전소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태양광, 풍력 늘리는 인도

중국보다 그 시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도 역시 과거 
석탄발전소 허가 남발의 영향을 겪고 있다.

2011년 프라야스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소 512GW 이상이 최소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는 
당시 인도 석탄발전 용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석탄발전소 
허가 붐은 2003년 신규 발전소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력수급계약(PPAs)이 포함되었다. 
프라야스는 상황이 과열되어, “발전소와 송전 설비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2년에 이르자 석탄발전소 붐이 거품이 되고 있음이 
분명해졌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석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석탄 가격 상승과 재정 지원 감소, 토지 사용 
및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대중의 반대, 게다가 전력 가격 
조정 능력까지 제한받으며 결국 다수의 석탄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2013년 신규 허가는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2015년 인도는 305GW의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2017년에 인도에서 유일하게 착공된 석탄발전소는 
상장기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그림 6: 인도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석탄발전소. 민영화 붐으로 급증한 뒤 2013~2017년 감소하고 2018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GW). 

https://www.irena.org/newsroom/pressreleases/2018/Apr/Global-Renewable-Generation-Continues-its-Strong-Growth-New-IRENA-Capacity-Data-Shows
http://ieefa.org/ieefa-china-lender-of-last-resort-for-coal-plants/
http://ieefa.org/ieefa-report-every-two-weeks-a-bank-insurer-or-lender-announces-new-coal-restrictions/
www.prayaspune.org/peg/publications/item/164-thermal-power-plants-on-the-anvil-implications-and-need-for-rationalis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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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도의 석탄 발전은 풍력 및 태양광 전기와 경쟁하고 
있다. 이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은 석탄발전소 운영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넣고 있다. 게다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환경 오염 규제를 
준수하려면 앞으로 석탄발전소의 운영 비용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계약을 확보해 개발 비용을 만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내 석탄발전소의 40GW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10GW는 구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했다.

2018년에 인도가 건설을 허가한 발전 설비용량은 3GW 
미만이다. 2008~2012년에 해마다 평균 31GW,  
2013~2017년에 13GW를 허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인도는 지난 해에 이어 2018년에도 화력보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더 많이 증설했다.

대한민국

한국은 2016년과 2017년에 5GW가 넘는 용량을 허가했다. 
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건 중국과 인도뿐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허가한 석탄발전소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하고 
노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5.4GW
에 달하는 건설 중 발전소, 그리고 건설 허가를 받은 2.1GW
의 발전소는 완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허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데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부터 석탄 
세율을 톤당 40달러로 30% 인상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58.5GW로 5배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의 석탄 의존도는 줄이려 하는 정책과 달리, 한국은 
개발 중인 해외 석탄발전소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다.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KEPCO)
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오염 및 기후 영향, 
청정에너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였다. 하지만 2018년 들어 한전은 다시 필리핀에서 1GW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일본은 지속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본 대기업 및 은행은 석탄을 멀리하고 있어, 
최근 여러 석탄 프로젝트가 취소된 바 있다.

일본은 2018년 597MW의 신규 발전소를 허가했고 추가로 
15GW를 개발 중이다. 이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수치다. 
15GW 중 8GW는 건설 중이고, 그 8GW 중 4GW는 2018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거나 재개되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석탄발전소에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다.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일본 국내외에서 
석탄 지원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2018년에 들어서는 
거대 전력 회사인 마루베니, 보험사인 다이이치라이프와 
니폰라이프, 수미토모 미츠이 신탁 은행, 미쓰비시 기업, 

미츠이, 이토추 등 다수의 일본 금융기관 및 기업이 석탄에서 
손을 떼고자 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이후 7GW가 넘는 신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신규 
제안도 추진되지 않았다. 

https://www.carbontracker.org/from-stressed-to-unviable/
cstep.in/publications/reports/304
https://www.bloombergquint.com/business/nearly-10000-mw-coal-based-capacity-remains-unviable-power-secretary-says#gs.E38F6kvM
http://ieefa.org/ieefa-india-new-record-with-renewable-energy-installations-40-times-higher-than-thermal/
https://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1UQ06T
https://endcoal.org/global-coal-finance-tracker/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Cirebon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Quang_Tri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Sual_KEPCO_Power_Station
https://endcoal.org/global-coal-finance-tracker/
http://ieefa.org/japans-itochu-corp-announces-coal-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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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재 태국에서 추진 중인 유일한 석탄발전 설비는 600MW
짜리로, 마에모하발전소에 건설 중이다. 이 발전소는 노후 
석탄발전소 3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현재 예정돼 있는 870MW
의 끄라비발전소와 2,200MW의 테파발전소의 경우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들 사업은 2019년 1월 승인된 태국의 
2018-2038 전력개발계획(PD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그냥 재개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해당 전력개발계획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 설비 
2.7GW와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비 1.7GW가 필요하고, 2037년 
태국 전력 생산의 12%를 석탄이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10년 이후 18GW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가했고, 현재 13GW 이상이 건설 중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능가하는 양이다. 석탄 전력의 급격한 
증가는 석유발전을 감축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2004 국가 계획의 일환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29GW와 건설 전 개발 중인 15GW가 있다.

석탄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향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계획을 일관되게 축소해 왔다. 이는 
해마다 발표되는 10개년 에너지 계획(RUPTL)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5년 계획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42GW 
이상의 신규 석탄발전 설비를 예상했지만 2018년에는 
26.8GW를 계획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실제 5.5GW
가 허가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에서는 약 10GW 감소한 
셈이다. 인도네시아가 석탄발전 계획을 축소한 데는 예상보다 
낮은 전력 수요가 큰 몫을 차지한다. 다수의 석탄발전소가 
그 같은 이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되었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 
‘2019 10개년 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신규 석탄발전 설비를 
20.6GW로 예상한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발 중인 

신규 설비 27GW 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더 많은 사업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사업의 큰 부분이 대출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발전용량에 맞춰 
전력 요금을 보장하는 제도와 함께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국영 
기업인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고정된 전력수급계약에 
잠재적으로 수십 년간 발이 묶인다. 2020~2022년이면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건설 비용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력공사는 이 시기를 훨씬 지나서까지 현재 비용으로 체결된 
계약에 묶이는 셈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소 
대부분(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의 거의 90%(25GW), 
개발 중인 발전소의 55% 이상(기술이 알려진 경우, 21GW 
중 12GW))이 비용은 낮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임계
(subcritical) 기술을 이용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연료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 석탄발전 설비의 75%(13GW)를 지난 5년 동안 
증설해, 석탄발전 4GW 용량 국가로서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보인다. 베트남에서 가동 중인 용량은 17GW로, 2018년에 
1.8GW가 추가되었다. 현재 약 33GW가 건설 전 단계에 
있는데, 이 중 10GW는 건설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9.7GW가 건설 중이다.

베트남의 석탄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국, 일본, 한국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 은행 수미모토 미츠이, MUFG, 
미즈호에서 석탄 금융지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들 프로젝트의 진행은 더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현재 개발 중인 사업 거의 14GW에 달하는 용량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Mae_Moh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Krabi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Thepha_power_station
www.nationmultimedia.com/detail/national/30360098
www.nationmultimedia.com/detail/Economy/30362896
https://www.oxfordenergy.org/wpcms/wp-content/uploads/2017/03/Indonesias-Electricity-Demand-and-the-Coal-Sector-Export-or-meet-domestic-demand-CL-5.pdf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rXqJhSVFfgsJ:https://dentons.hprplawyers.com/en/insights/articles/2018/april/20/-/media/957049ae1fd0460eaf769da2569f92f7.ashx+&cd=15&hl=en&ct=clnk&gl=us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ca/knowledge/publications/66c608e1/indonesia-announces-new-electricity-procurement-plan
https://www.nrdc.org/experts/han-chen/g20-countries-public-coal-financing-reaches-five-year-high
http://ieefa.org/ieefa-indonesia-potential-overcommitment-coal-fired-electricity-puts-nation-risk/
https://www.carbontracker.org/reports/economic-and-financial-risks-of-coal-power-in-indonesia-vietnam-and-the-philippines/
https://www.vir.com.vn/china-funds-coal-away-from-home-55038.html
http://ieefa.org/ieefa-china-lender-of-last-resort-for-coal-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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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이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국민들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 대기 오염이 날로 심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자 
정부는 제7차 전력개발계획을 수정, 2030년 석탄발전 용량을 
75GW에서 55GW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2018
년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다. 지역 단체들은 2020년 국가 에너지 

계획에서 석탄발전 계획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신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비용은 2020~2022년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

터키에는 약 19GW의 석탄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 2018년 
추가된 330MW 설비를 포함해 6.5GW가 지난 5년 사이에 
추가되었다. 이 같은 성장은 석탄발전을 부양하고 국내의 신규 
탄광에서 연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랜 국가 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계획된 석탄발전소 대부분이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개발 중인 석탄발전 용량이 37GW인데 비해, 실제 건설 
중인 것은 800MW뿐이고 6.5GW가 건설에 필요한 필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오히려 다수의 석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2010년 
이후 거의 66GW가 보류 또는 취소되었고, 허가를 받거나 
건설로 이어진 것은 9.3GW뿐으로, 이행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은 석탄발전소를 지원하는 
자금(대부분 보조금)이 줄고, 국가 통화가 약세를 보이며, 
국민들의 반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자본이 일부 프로젝트의 진척을 가능케 하는 
데 점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허가를 취득한 6.5GW의 

발전소 중 거의 40%(2.5GW)가 중국 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전력투자그룹(SPIC)은 자금 확보를 약속하고 
터키 투자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아 1,320MW 규모의 
EMBA후누틀루 석탄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2년부터 
제안된 이 사업은 여론의 반대, 통화 변동성,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보였는데 2015년 SPIC가 금융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또 다른 중국 기관인 
중국공상은행(ICBC)은 일진석탄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제안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세 개 마을의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 중인 터키 정부는 신규 탄광과 
발전소를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2018년에 이뤄진 전국 
설문조사에서는 터키에 석탄 자원이 있는 한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라 석탄 전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가 응답자의 
17%에 불과했다. 

en.greenidvietnam.org.vn/hanoi-enjoyed-just-38-days-of-clean-air-in-2017-report.html
https://mm.boell.org/sites/default/files/uploads/2017/07/12jul17-greenid_presentation_on_vietnam_energy_transition_dmt.pdf
https://www.forbes.com/sites/jillbaker/2018/05/21/this-clean-energy-champion-is-out-to-break-vietnams-coal-habit/#3078d480476b
https://www.carbontracker.org/reports/economic-and-financial-risks-of-coal-power-in-indonesia-vietnam-and-the-philippin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turkey-currency-energy/once-darling-of-foreign-investors-turkeys-power-market-struggles-idUSKCN1LQ1S3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EMBA_Hunutlu_power_station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Ilg%C4%B1n_power_station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18/06/05/83-turks-favour-renewable-energy-coal-survey-f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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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가별 개발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용량 (MW)

국가 건설 전 건설 중
진행중인 개발  

(건설 전 +건설 중)
보류 가동 중

중국 69,950 128,650 198,600 278,125 973,609

인도 57,800 36,158 93,958 87,716 220,670

베트남 32,610 9,705 42,315 5,200 17,387

터키 36,666 800 37,466 24,554 18,826

인도네시아 15,225 11,466 26,691 16,240 29,047

방글라데시 18,724 2,640 21,364 10,150 525

일본 6,584 8,724 15,308 2,000 45,568

남아공 7,840 6,352 14,192 3,050 42,281

이집트 13,240 0 13,240 2,000 0

필리핀 9,728 2,890 12,618 3,650 8,273

파키스탄 6,773 3,300 10,073 3,995 3,110

폴란드 5,200 4,170 9,370 0 29,625

몽고 7,430 1,085 8,515 1,200 831

대한민국 2,100 5,429 7,529 500 37,064

짐바브웨 4,880 670 5,550 1,200 950

아랍에미레이트 3,000 2,400 5,400 0 0

러시아 4,480 466 4,946 0 47,663

태국 3,506 750 4,256 4,070 5,457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4,080 0 4,080 0 2,073

캄보디아 3,200 150 3,350 0 505

독일 2,020 1,100 3,120 0 47,105

브라질 2,566 340 2,906 600 2,804

말레이시아 0 2,600 2,600 0 11,008

나이지리아 2,430 0 2,430 1,000 0

보츠와나 1,950 132 2,082 2,104 600

케냐 2,010 0 2,010 64 0

탄자니아 1,690 0 1,690 200 0

콜롬비아 1,575 0 1,575 0 1,643

모로코 0 1,386 1,386 1,320 2,931

세르비아 1,350 0 1,350 0 4,405

오만 1,200 0 1,200 0 0

그리스 450 660 1,110 0 4,375

잠비아 940 0 940 0 330

대만 0 849 849 1,600 19,007

모잠비크 770 0 770 3,110 0

체코 110 660 770 0 8,932

도미니카공화국 0 770 770 0 305

가나 700 0 700 1,400 0

우크라이나 660 0 660 660 21,840

카자흐스탄 0 636 636 0 12,000

루마니아 600 0 600 0 5,305

말라위 520 0 520 2,400 0

헝가리 500 0 500 0 1,024

스와질란드 500 0 500 200 0

콩고민주공화국 500 0 500 0 0

코소보 450 0 450 0 1,290

마케도니아 429 0 429 0 800

칠레 0 375 375 2,135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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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발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용량 (MW)

국가 건설 전 건설 중
진행중인 개발  

(건설 전 +건설 중)
보류 가동 중

타지키스탄 300 0 300 350 400

조지아 300 0 300 0 0

북한 0 200 200 300 3,500

아르헨티나 0 120 120 0 350

니제르 100 0 100 600 0

기니 80 0 80 250 0

마다가스카르 60 0 60 0 120

파푸아뉴기니 60 0 60 0 0

온두라스 35 0 35 0 70

미얀마 0 0 0 11,800 160

라오스 0 0 0 1,326 1,878

코트디부아르 700 0 700 0 0

몬테네그로 0 0 0 0 225

미국 0 0 0 895 259,478

호주 0 0 0 2,516 24,442

영국 0 0 0 0 12,435

스페인 0 0 0 0 10,601

캐나다 0 0 0 0 9,129

이탈리아 0 0 0 0 9,180

홍콩 0 0 0 0 6,608

멕시코 0 0 0 0 5,378

불가리아 0 0 0 0 4,889

이스라엘 0 0 0 0 4,900

네덜란드 0 0 0 0 4,837

프랑스 0 0 0 0 3,526

덴마크 0 0 0 0 2,805

우즈베키스탄 0 0 0 0 2,522

핀란드 0 0 0 0 1,836

포르투갈 0 0 0 0 1,978

몰도바 0 0 0 0 1,610

슬로베니아 0 0 0 0 1,069

아일랜드 0 0 0 0 915

슬로바키아 0 0 0 0 881

스리랑카 0 0 0 1,200 900

과테말라 0 0 0 0 887

키르기스스탄 0 0 0 1,200 945

오스트리아 0 0 0 0 635

뉴질랜드 0 0 0 0 500

크로아티아 0 0 0 0 210

스웨덴 0 0 0 0 252

모리셔스 0 0 0 0 195

페루 0 0 0 0 135

나미비아 0 0 0 0 120

레위니옹 0 0 0 0 0

시리아 0 0 0 0 60

과들루프 0 0 0 0 0

세네갈 0 0 0 600 155

이란 0 0 0 650 0

베네수엘라 0 0 0 1,000 0

자메이카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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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발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용량 (MW)

국가 건설 전 건설 중
진행중인 개발  

(건설 전 +건설 중)
보류 가동 중

알바니아 0 0 0 0 0

벨라루스 0 0 0 0 0

벨기에 0 0 0 0 0

엘살바도르 0 0 0 0 0

라트비아 0 0 0 0 0

파나마 0 0 0 0 300

수단 0 0 0 0 0

요르단 0 0 0 30 0

계 338,571 235,633 574,204 483,160 2,015,280

중국 및 인도 127,750 164,808 292,558 365,841 1,194,279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 210,821 70,825 281,646 117,319 821,001


